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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첫	도시	브랜딩	도전,	

제주	특별관몽골사무소

Mongolia 

이마트	3호점	1층	제주	기념품	홍보관

이마트 3호점 3층에 위치한 제주 홍보관은 에스컬레이터 근처

에 위치해 이동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주목시킨다. 제주 홍보

관에서는 키홀더, 손거울 등의 기념품과 제주 화장품, 제주 초콜

릿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홍보관의 오른쪽에서는 과일 및 곡

물(해바라기씨, 보리)을 첨가한 다양한 종류의 제주도 초콜릿을 

구비하고 있다. 설탕이 적고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 ‘건강한 초

콜릿’이라는 이미지로 매우 인기가 좋아서 재고가 부족할 정도

다. 200kg의 초콜릿이 2달 만에 거의 소진되었으며 특히 보리 

초콜릿 선호도가 높다. 반면 몽골인들에게 생소한 과일칩 초

콜릿은 판촉 행사 및 시식을 통해야만 구매로 이어진다. 

홍보관 입구 쪽에 위치한 화장품 코너는 대부분 10만에서 20

만 투그릭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가격대의 제

품이 인기가 제일 좋다. 특히나 175,500투그릭의 ‘마유 프레시 

세트’는 양질의 마유를 다량 함유해 건성 피부를 지닌 몽골인

몽골	속의	작은	한국으로	자리	잡은	한국	상점들

울란바토르만큼 한국의 상업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도

시도 드물다. 대형 쇼핑몰마다 뚜레주르와 카페베네가 입점

해 있고, 몇 블록 안 가 CU와 한식당을 만날 수 있으며 일반 마

트에서도 한국 라면과 장류가 필수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마트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하이퍼마켓이라

는 새로운 개념을 울란바토르에 심어주며 몽골 속 한국 기업

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성공적으로 1,2호점을 운영 중인 이마트는 지난 9월 6일 울

란바토르 내 최대 크기로 3호점을 개점했다. 1,2호점에 비해 매

장 크기가 큰 만큼 더 많은 상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지만,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3 층에서 볼 수 있는 제주 상품들이다.

3층 홀에 위치한 제주 홍보관과, 몽골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

던 1층의 수산물 코너를 돌아보며 몽골 내 첫 도시 브랜딩인 

제주 상품에 대해 시장 동향과 소비자 분석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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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풍경과	상징으로	인테리어	장식

제주관은 기둥식 벽면 스크린을 통해 제주도의 자연 경관을 영

상으로 틀어놓고 있으며  입구 쪽에는 커다란 돌하르방을 배치

해 제주도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인테리어로 꾸며졌다. 고객이 

그린 그림이 바로 영상이 되는 첨단 스크린을 현재 설치 중이

며 다채로운 체험형 인테리어를 통해 고객에게 새롭고 즐거운 

몽골에서는 대부분의 생필품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런 몽골 시장에서 한국 
제품과 문화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건강함이라는 가치를 앞세운 제주 상품의 판매 성장과 마유 프레시라인 화
장품과 같은 현지 시장에 적합한 제품의 성공은 몽
골 내 첫 도시 브랜딩이라는 점에서 합격점
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더욱 많은 제주 
상품과 한국의 또 다른 도시 브랜드가 진
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제품의 
프리미엄 이미지 강화

출처 : pulsenews.co.kr

| 제주 홍보관에서 인기가 높은  
마유프레시와 보리초콜릿 제품 |

경험을 선사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몽골인들이 한국 제품

에 대해 호의적일 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 

제주관의 향후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마트	3호점	1층	제주	수산물	코너

이마트 3호점 1층에 위치한 수산물 코너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수족관 속의 광어이다. 몽골인들 사이에서 ‘맛있는 한국 생

선’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광어는 7일에 한 번씩 제주도에서 울

란바토르로 이송된다. 수족관은 제주도에서 직접 제작, 공수했

으며 수족관을 채우는 물 역시 제주 바닷소금을 사용해 만든다. 

손질되어 있는 0.156kg의 광어는 37,000~42,000투그릭이며 

수족관 속의 활어는 킬로그램당 110,000투그릭으로 높은 가격

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상류층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제품이다. 이미 유럽제품이 선점하고 

있는 어린이용 화장품은 가장 낮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어 한

국 제품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